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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이주노동과 국제결혼 등 한국에 정착한 이주여성이 정착 과정에서 새롭게 

구성하는 이주문화 다문화적 가치 사회관계에 대해 기록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 , , 

어떻게 다문화적 삶의 기억과 기록의 가치로 재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 이론적 ·

방법론을 모색한다 분석에서는 먼저 우리의 공적 기록 관행이 여전히 이주여성으로 . , 

대표되는 사회적 타자에 대해 대단히 협소하거나 제한된 시선 속에서 기록을 재현해왔음을 

살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서 출처주의의 확장된 논의에 기반해 기록 주체이. , 

자 재현 대상인 이주여성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맥락으로서 에스니시티 와 젠더 를 · ‘ ’ ‘ ’

이주여성 아카이브의 핵심 출처로 보는 이론적 프레임을 제안한다 더불어 스튜어드쉽이. , ‘ ’

라는 기록 보관의 개념 프레임을 통해 기록관과 이주여성 공동체가 지속적인 상호 협업에 

기반해 기록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공생의 기록 보관방식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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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ssigns archival significance to the migrant culture, multicultural values, 

and social relationships that migrant women in Korea, including migrant workers and 

those in international marriages, establish during the settlement process. It explores 

methodological concepts and theories to reinterpret these as the value of multicultural 

living memory and records. The findings reveal that existing public record management 

practices have reproduced records from a narrow and limited perspective on marginalized 

social groups, particularly migrant women. An expanded discussion of provenance-based 

theory proposes a theoretical framework that considers “ethnicity” and “gender” as core 

provenances of migrant women’s archives, reflecting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surrounding their records. In addition, the archival concept of “stewardship” is introduced, 

emphasizing a symbiotic archiving approach in which the archives and the migrant women’s 

communities engage in continuous cooperation to develop archiving practices.▪ 이 논문은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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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1. 

연구목적1.1 

한국은 이제 다인종 다문화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주노동력의 유입은 년대 후반부터 가시화되었으· . 1980

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년대 중반부터다 송형주 이 시기에 , 2000 ( , 2014, 192-193).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줄 방편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었고, 

이주민들의 규모와 다양성에서 큰 성장을 보였다 이제 이주 문제는 단순히 국가 간 교류나 이동의 차원을 넘어 . 

글로벌 탈경계 시대를 살아가는 다인종 다문화의 호혜적 공존의 문제가 됐다· .

년대 이후 범 세계화 국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계층 양극화 등으로 인해 이주의 여성화1990 , , ‘ (feminization 

현상이 동반 심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증가와 함께 이주의 여성화가 본격화됐다of migration)’ . . 

이주의 여성화는 이주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과거에는 주로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 

이주가 일어났다면 최근에는 성비에 있어서 여성이 이주 과정을 주도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이제 이주여성의 , . 

한국 사회 참여 수준과 범위는 국제결혼 등에 의해 가정을 이루는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돌봄 등 서비스 노동 

인력시장과 여타 사회 문화 영역에까지 확산 일로에 있다 황정미, ( , 2009, 3-4).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은 전체 이주 집단 내에서도 소외된 최하층에 위치하며 가시화되지 못하다는 

데 있다 대체로 정책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들의 경험과 이해가 제도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 , 

있다 이선주 우리 사회에서 이주여성들은 대체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 있기에 취약한 지위를 ( , 2006, 1-2). 

경험하게 되는 경향이 크다 이주여성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머물러 있지만 정반대로 대단히 역동적인 주체성을 . , 

지닌 존재이기도 하다 한국인의 배우자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어머니이며 자주 노동자 신분이며 때로는 준 한국. , , , 

인 혹은 외국인이며 합법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사적 공적 공간을 넘나들며 정해진 경계를 허무는 강인하고 역동, · ·

적인 주체인 것이다 송형주( , 2014, 192-193).

그래서 이제 더는 이주여성의 문제를 단순히 국제교류나 이민국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 , 

이주여성을 바라보고 그들과 상호 호혜적 공존과 상생의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 

기록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주여성을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일 주체로 바라보면서 이들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과 국내 정착의 역사 기록을 동시대 한국 기록 서술의 일부로 대등하게 기입하는 근원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는 이주여성의 다문화 세대로 성장하고 있는 그들 자녀의 다인종적이고 다문화적 근원과 정체성의 2

확립 문제와도 직결된다 다시 말해 이주여성 자신이 다문화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고유의 민족 정체성을 표방. , 

하고 자녀들 또한 다문화적 정체성의 근간인 어머니의 모국과 삶 기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이주여성 공동체‘ ’ · , 

에 대한 체계적 기록화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어렵게 이주하여 정착하고 삶을 영위. 

해 왔던 정착 과정 다문화적 근원과 마찰 과정 이주여성이자 어머니의 일상 삶 다문화 세와의 유대와 소외 , , , 2

등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아카이브의 구성이 절실하다 그래서 이주여성 공동체의 집단 기억의 수집과 복원을 . , 

위한 이주여성 삶 기억의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일은 이주여성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들‘ · ’ , 

의 후세대 자녀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 자원이자 궁극적으로 우리의 일부로서 이주여성 공동체의 다문화 정체성 확립에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통해 이주노동과 국제결혼 등 한국에 정착한 이주여성들이 모국과 

이주국의 문화를 동시에 참조하면서 정착 과정에서 새롭게 구성하는 이주문화 다문화적 가치 사회관계에 대해 , , 

기록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어떻게 다문화적 삶의 기억과 기록의 가치로 재해석하고 공유하고 기록할 수 ,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 이론적 방법론을 탐구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 하는 다문화적 가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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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존중하는 공존과 공생의 샐러드 모델에 기반하여 이주여성의 삶 기억을 기록 역사적으로 가치화하는 작업에 ‘ ’ ·

초점을 둔다 무엇보다 평등과 민주주의 그리고 이른바 다름다움에 기초한 다문화주의에 근거하여 한국 사회 . , , ‘ ’ , 

이주여성의 문제를 그들이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로서 접근할 것을 강조한다‘ ’ .

선행연구 분석1.2 

년 국내 거주 외국인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로 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가 될 것으로 전망된2024 4.8% , 2025 8%

다 행정안전부 통상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를 넘으면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 2024). 5% , 4.8%

의 수치는 한국 사회가 이미 공식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다문화사회로 . 

전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주민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는 드물다 먼저 기록학계 상황을 살펴보면, . , 

최근에서야 공적 기록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민간에서의 다양한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영미 지역을 중심으로 이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과 달리 국내 공동체 . , ‘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는 주로 로컬리티 에 기반한 공동체 즉 마을이나 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에 관한 ’ (locality) , 

주제가 대부분이란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즉 이주민과 이주여성 아카이브 연구는 수적으로 상당히 드물다고 볼 . 

수 있다 드문 가운데서도 이주여성의 기록화 작업 연구과 관련해 유의미한 몇 가지 선행연구를 발견할 수 있다. , .

먼저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해 이주공동체 혹은 다문화공동체 아카이브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록학 논의들이 주목

할 만하다 예컨대 최재희 는 영국 다문화사회의 현황을 살피는 것과 더불어 지난 여 년간 영국으로의 . , (2013) , 200

이민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교육에 활용하려는 영국국가기록원 이하 의 (The National Archives, TNA)

무빙 히어 컬렉션을 소개한다 그는 연구에서 아카이브가 다른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 (Moving Here)’ . 

고 관용과 존중을 촉진하며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 

에 다문화 아카이브와 같은 이주공동체 아카이브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그는 가 이주공동체의 대상‘ ’ . , TNA

화나 타자화를 극복하기 위해 이민자 스스로가 자신의 기록과 이야기를 제공하는 쌍방향 수집과 참여 아카이브라

는 점에 주목했다.

다음으로 이슬비 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공동체를 바라보는 , (2012)

시선이 여전히 차별적임을 지적한다 그는 사회적 배제를 겪는 다문화공동체에 대한 기록화를 통한 사회통합의 . 

필요성을 주목한다 저자는 사례 분석에서 국내 최대 외국인 밀집 지역인 안산을 중심으로 기록화 전략을 수립하. 

고 수집된 기록을 통합서비스할 수 있는 다문화 아카이브 포털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다큐멘테이션 전략, . , 

을 적용하여 자문 조직의 구성에서부터 실행 조직 기록관 운영 주체 등 이주민 아카이(documentation strategy) , , 

브 구축에 대한 실무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정신혜 는 한국 사회 속에서 그 어떤 문화권보다 강력한 . , (2020)

문화충돌에 직면한 국내 이슬람 이주공동체에 주목한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이종 문화 사이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 

이슬람 이주공동체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이슬람 이주공동체 아카이브의 구축 및 활용을 제안

한다 더불어 그는 이슬람 이주공동체 아카이브의 구축 주체 기록 수집방안 기록의 범주 기록의 분류 방안을 . , , , , 

제시하고 교육적 측면에서 이슬람 이주공동체 아카이브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

도서관학계를 살펴보면 다문화 아카이브 구축의 실용주의적 방법에 관한 다각적인 논의가 눈에 띈다 가령, . , 

조용완 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맞아 다문화 관련 기관과 공공도서관이 협력적 아카이빙 활동을 위해 (2016)

관련 자료에 대한 수집과 조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한다 그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시청 다문화팀 다문화 . , 

관련 센터와 시민단체 공공도서관 등 총 곳을 대상으로 다문화 아카이브의 구체적 생산현황을 조명했다 신난, 12 . 

희 는 대학 내 다문화 연구기관이 주도하는 생활세계 기반의 다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하면서 다문화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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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의 연구성과와 관련 기록을 한 축으로 하고 이주민의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정보와 이주민 모국 , 

관련 기록을 다른 한 축으로 해서 다문화 아카이브를 포괄적으로 구축할 것을 제시한다 조용완 은 국내 , . (2017)

도서관들의 다문화 아카이브 구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해외 다문화 및 소수 인종 관련 선진 사례를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아카이브의 참여 기관 대상 기록물 유형 원문 구축 과정 및 파일 형식 기록물 관리시스템과 메타데. , , , 

이터 등 실질적 다문화 아카이브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여성 아카이브의 구체적 위상에 대한 논의는 기록학계나 도서관학계보다는 오히려 여성학이나 여성사 또는 , 

사회학적 관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영란 김혜순 민가영( , , 2006; , 2008; , 

이은아 참고 하지만 이들 논의는 대체로 원론적인 수준에서 기억의 기록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2011; , 2013 ). ,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상 기존의 남성중심주의적인 아카이브 구축 방법론에서 벗어나 여성 중심의 아카이브 서사. 

의 실제적인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론 모색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성과라 한다면 여성사 및 여성학 . , 

분야에서의 노력에 힘입어 여성가족부가 지난 년 여성사 기록의 취지로 국립여성사전시관을 건립한 일이라 , 2002 ‘ ’

할 것이다 전시관은 여성사를 크게 교육 운동 노동 일상 예술 등의 하위 주제로 나누고 각 주제 영역에서 . , , , , , 

대표 여성들을 선정해 이들의 구술을 채록해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행했다 이주여성과 직접적으로 관련해서는. , 

상설 전시관은 아니었지만 년 특별기획전 여성과 이주 년간의 낯선 또한 중국 필리핀 베트남2007 “ : 100 ” , , , 女行

몽고 등지에서 건너온 이주여성의 모습을 그들 자신이 직접 제작한 작품을 중심으로 재현했던 사례를 언급할 

수 있겠다.1)

년대 말 한국 사회에서 성 인지 감수성의 변화를 크게 이끌었던 미투 운동의 사회사적 계기로 인해 페미니2000

즘 운동이 확장을 맞이하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여성에 대한 억압적 구조와 저항을 담아내려는 여성 아카이브의 

기록행위에 주목하기 시작했지만 기록학 학문 자장 안에서 여성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는 다른 주제 영역에 비해 ,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국내 기록학 영역에서 여성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를 거의 . , 

처음 시작한 백영주와 김수자 는 여성정책 및 여성단체의 기록을 그 보존 대상으로 설정하고 보존현황의 (2005) ,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통합적인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 공저자의 보존을 . 

중심에 둔 논지는 여성단체 기록물의 관리 실태를 분석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안한 신혜정 의 연구, (2008)

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한편 김광미 는 여성 기록화의 빈틈을 채워줄 구술 기록의 생산을 강조하기는 . (2013)

하나 여성 기록의 체계적인 생산에 대한 논의까지 담고 있지는 않다 그 외에 국내 여성 아카이브에 대한 학문적 , . , 

논의의 한계와 유사하게 여성 아카이브 전시에서 그 취약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가령 국가기록원에서 열린 대한민. , 

국 여성을 주제로 한 전시 기획전 에서 여성은 모성애적 대상 또는 역사 속 희생자로서 ( 2013. 9. 5.~ 2015. 6. 30)

그려지고 여성을 일종의 전시 테마로 접근하면서 대상화된 여성 응시는 물론이고 여성 인권과 여성 기록에 대한 ‘ ’ , 

이해 부족을 드러내기도 했다.

년 강남역 묻지마 여성 살인사건 등 사회사적 사건들이 여성들의 젠더 의식 전환의 계기가 되면서 우리 2016 ‘ ’ , 

사회 페미니즘에 관한 관심이 촉발했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 아카이브의 논의나 연구 접근이 크게 활성화되

고 진지해지기 시작했다 가령 이윤재 는 성차별 기록에 주목하였고 임다은 은 강남역 묻지마 여성 . , (2017) , (2017)

살해사건의 기록을 아카이빙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김은지 는 페미니즘 관점SNS . , (2018)

에서 여성 아카이브의 구축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페미니즘 아카이브의 실용주의적 구축 방법론에 . 

1) 국립여성사전시관 은 장소의 협소성을 타개하고 종합박물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년부터는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 ’ , 2012 ‘ ’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다시 그 논의가 년으로 미뤄진 실정이다 박물관 기증물을 수집 중인 전시관 측은 년 개관을 목표, 2026 . 2026

로 밝히고 있지만 기존 건물부터 헐겠다는 공사 계획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박물관 개관과 관련한 여성가족부의 용역, . 

과제 에서는 여성사박물관 운영전략으로 전체 개 관 중 하나를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한국 사회의 변화상을 담기 위해 탈북(2014) 9 , 

여성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 노동자의 삶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배정해 두고 있다 정현주, , (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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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는 것에 견주어 아카이브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본질적이고 비판적인 , 

논의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앞서 논의된 선행연구를 정리하자면 이들 대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해 이주공동체 , 

또는 다문화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크게 수긍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 ) . 

이주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제안한다 이들은 대체로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기록의 생산현. 

황 및 유형 분석 전략적 수집방안 최종적으로는 통합적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한 실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 , . 

선행연구가 이주공동체 아카이브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들 접근은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서 기존의 공적 기록관리 관행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 , 

보다 질적 측면의 제고가 아쉽다 이를테면 영미권은 아카이브 전환 국면과 맞물리면서 여성사 . , ‘ (archival turn)’ 

아카이브와 관련해 여성 사 아카이브 페미니즘 아카이브 등이 제기됐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 ) , . 

전통적 기록관리 관행에 대한 비판적이고 패러다임 전환의 성찰을 촉구하면서 새로운 여성성의 아카이브 대안을 

모색해 나가려는 지적 실천적 토대가 자리 잡았다 그에 반해 국내 논의들은 여전히 그 이론적 지형에 있어서 · . 

협소함을 보인다 즉 여성 아카이브의 철학과 내용 그리고 방향에 대한 보다 비판적이고 본질적인 논의까지 이르. , 

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다시 말해 이제까지 국내 논의는 공적 아카이브에서 타자화된 여성성에 대한 비판이 . ,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언급되고 있으며 여성의 주체성을 어떻게 아카이브 체제 안에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 글은 이렇듯 기존 선행연구에서 보이는 기록 철학적 이론적 약점을 . · 

보완하기 위해 이주여성 아카이빙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대안적 길 찾기를 시도한다.

연구의 방법과 범위1.3 

앞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여성 집단 기억의 기록화에 대한 철학적 이론적 접근이 빠져있거나 이주여, 

성 문제 자체를 구체적으로 다루거나 공론화하는 시도 자체가 드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들의 한계. 

를 보완하기 위해 이주여성의 기록 철학적 이론적 접근을 새롭게 모색하고 이에 따른 기록화 방향이 어떠해야 , , 

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이주여성 아카이브를 기존의 이주여성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이주. , ‘ ’ ‘

여성 자신의 기록 으로 바꾸기 위한 기록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한다 즉 이주여성을 기록화의 수동적 대상이 ’ .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 주체로 재위치시키는 관점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주류 아카이브나 관련 기관들에 . , 

의한 일방적인 위로부터의 아카이브 구축이 아닌 아키비스트와의 평등한 대화와 소통 과정에서 그들이 주체적으‘ ’ , 

로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이주여성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이주여성의 삶과 기억을 기록화하는 아카이빙의 다문‘ ’ 

화주의적 접근법을 취한다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이주여성 이주민으로서의 이주여성 여성으로서의 이주여성 등. , , 

의 다층적 존재론적 지위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록화의 이론적 프레임을 고민한다. 

이주여성 아카이브의 이론적 틀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 연구 방법으로는 그림 에서 보는 바처럼 이주여성 , < 1>

아카이브의 접근 주제에 접해 있는 다학제적 영역들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차용할 수 있는 주요 개념과 이론 자원을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여성학 연구와 관련해서는 그 학문적 자원인 이주여성의 여성으로서의 사회. , , ‘ ’

적 존재와 여성의 지위가 갖는 타자적 함의에 주목한다 사회학의 다문화 연구와 관련해서는 이주 의 문제에 ‘ ’ . , ‘ ’

대한 재검토를 비롯해 이주민 일반에 대한 접근법의 재규정과 그 속에서 이주여성의 특수 지위가 갖는 함의에 

주목한다 아카이브 연구 영역과 관련해서는 소수 공동체를 위한 아카이브의 전통적인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를 . , 

가져와 이를 이주여성 아카이브 구성에 접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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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방법론에 입각해 먼저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신뢰성과 진실성을 인정받는 공적 아카이브에서 , 

실제 이주여성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그 양상을 분석한다 실제 국가기록원을 그 대상으로 해 이주여성 관련 . 

기록의 생산 및 관리 현황을 살핀다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중 이주여성 공동체의 재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 

구체적으로 국가기록 포털에서 이주여성을 키워드로 해서 통합검색을 했고 이로부터 취합된 이주여성 관련 기록‘ ’ , 

물 내용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질적 방법론에 입각해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국가기록원의 공적 아카이브 현황과 문제점을 기반으로 이주여성, 

의 경험을 기록하기 위한 개념적 이론적 프레임을 제안한다 기존 미디어나 이주 정책의 포용론이나 동정론적 , . 

시각을 벗어나 이주여성의 동시대적 삶과 기억을 기록화하여 공유하는 적극적 공존의 상생적 기록화를 위한 이론, 

적 프레임을 제안한다 지금껏 국내 이주민 및 여성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실무적인 구축 방법론에 치중. 

한 나머지 추상화된 개념이나 이론적 틀과 수렴해 나가는 연구성과들은 내놓지 못했다, .2) 그런 연유로 본 연구에 

서는 실무적인 아카이브 구축 방법론이나 이주여성 아카이브의 구체적 유형을 살피는 대신 이주여성 아카이브 , 

구성의 원칙과 그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일련의 철학적 개념과 이론적 관점을 강조한다.

 

이주여성의 삶 기억2.  ·

이주의 여성화2.1 

단일민족의 동질성과 민족국가의 발전에 대한 신념이 여전히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 서서히 다문화사회나 , 

다문화주의 담론이 확산하고 있다 다문화 담론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집단은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 ’ . 

2) 필자가 강조컨대 이 글에서 이론적 프레임에 집중하는 것은 실무적 차원의 구체적 방법론이 가지는 중요성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님을  , 

밝힌다 오히려 기록화 과정 전반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이론적 프레임에 대한 성찰이 실무적 방법론에 우선해야 한다는 . ·

판단에 기인한다 그래야만 사회적 소수자로서 이주여성의 대상화를 극복하고 그들이 보다 평등주의적 방식으로 아카이빙에 주체적. 

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주여성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한다면 방법론에 앞서 이주여성이 겪는 인종차별주의와 . , 

성차별주의가 서로 맞물려 진행되는 젠더화된 인종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기록학적 원칙과 가치를 반영하는 이론적 프레임에 대한 ‘ ’

진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아카이브의 이론적 프레임의 한계 즉 백인 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 가부장주의 . , , , , 

등 지배적 편견이 쉽게 틈입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아키비스트 자신이 이주여성 기록화의 원칙을 제대로 지켜내기 어렵다. 

그림 이주여성 아카이브 다학제간 접근방법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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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다 가족 단위의 이주와 노동 이민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통해 이주한 아시아 여성들은 . 

한국 사회 최초의 합법적 정주형 이민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머무르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잠정적 체류. 

자나 초청 노동자 가 아닌 한국인의 배우자나 한국인의 부모가 되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guest worker) , 

결혼이주여성의 존재는 국민과 민족의 경계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새로운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황정미( , 2009, 

2-3).

년대 후반부터 한국 사회에 급속하게 증가한 결혼이주 현상은 이주의 여성화1990 ‘ (feminization of migration)’

라는 전 지구적 맥락 안에 자리하고 있다 이주의 여성화 개념은 양적인 측면에서 노동인구 증 다수가 여성 이주. ‘ ’ 

자에 의해 구성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질적인 측면에서 여성이 남편을 따라 이주하는 동반 이주자가 아니라 스스, ‘ ’

로 주체적인 노동자의 신분으로 이주하는 취업이주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혜경 외 사회학( , 2006, 25). 

적 논의 틀에서 보자면 이주의 여성화는 근본적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양극화 현상과 빈곤의 여성화, ‘ ’, 

그리고 북반구 국가들의 복지와 돌봄 체계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효과로 설명된다.

아시아 지역은 이주민 중 여성의 비율이 로 나타나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이다65%~75% . 

아시아권에서 이주의 여성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에서 기인한 국제결혼의 급속한 , 

증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서 이주여성을 요구하는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도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 재생산 위기로 결혼 이주가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장려됨에 따라 이주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주로 제조업 건설업 등의 노동자로 이주하는 인구가 남성인 반면 여성들은 모국 유출국 과 국내. , , ( )

유입국 의 가부장적 사회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가사노동이나 각종 서비스업 등 전형적으로 여성의 일이라고 ( )

여겨지는 사적 돌봄과 감정 소모가 요구되는 노동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국내 이주여성에 대한 초기 연구는 다문화 담론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주된 대상이 됐다 이주 남성을 외국인 . 

노동자의 대표자로 보는 한편 이주여성은 결혼이주자로 한정해 바라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단순화된 , . 

인식 구조 속에서 이주여성은 남편이나 아버지 등 가부장적 체제에 부속된 존재로서 다문화가족의 범주에서만 

이해되었고 이주여성을 당사자의 필요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정부 정책의 무기력한 수혜자로 대상화하였, 

다 주로 동화주의 에 기반한 수용국 중심의 가부장적 실리주의 관점에 기반하면서 가령 국제결혼이 수용국에 . ‘ ’ , ,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가늠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최근에는 이주여성과 그들이 하는 일과 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통념을 지적하면서 이주여성에 대한 

관점의 확장을 요구하는 추세다 사회적 성역할로서 젠더가 노동력의 국제이주에 있어 중요한 동기라는 것에 . ‘ ’

주목하면서 기존의 이주여성 연구에서 빠진 분석을 메우고 있다 이를테면 국내에 유입되는 이주여성이 보통 , . , 

결혼이주여성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로 돈벌이를 위해 유입되는 이주여성 노동자를 포함해서 다양하고 이질적

인 이주여성 집단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논의가 점차 커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다문화정책 속에서 정책. , 

집행의 대상이자 행정 편의적 업무 중심적으로 이주여성을 접근하면서 이들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제대로 정책에 ,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논의 또한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주여성에 대해 이전보다 질적인 . , 

접근 즉 심층 면접이나 문화기술지 분석을 통해 이주여성의 미시적 생애사를 그들의 입장과 방식으로 경청하고자 , 

하는 노력도 수반되고 있다 이용균 이해응 즉 당사자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주여성의 주류( , 2007; , 2005 ). ‘

화와 역량 강화 에 연구의 방점을 두는 추세다’ ‘ ’ .

이렇듯 이주여성 관련 관점과 연구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가 사회적으로 그 논거의 ,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그 원천 정보를 공적 아카이브로부터 대부분 가져오거나 활용한다는 데 있다 그렇다. 

면 현재 공적 아카이브에 보관된 이주여성의 기록은 어떻게 생산 관리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 

있다 다시 말해 현행 공적 아카이브를 통한 이주여성의 재현방식이 그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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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주여성의 아카이브 재현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2.2 : 

한국 사회 속 이주여성의 재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영역은 단연 미디어 분야이다 대중매체 속 재현. 

은 대체로 이주여성을 동화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온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 미디어 속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한국 여성보다 더 한국적인 부인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부각한다거나 다양한 문화적 , ‘ ’ , 

환경을 짚어내기보다는 동남아의 가난한 나라에서 시집온 여성으로 바라보면서 정서적 온정주의의 대상으로 이미

지를 고착화한다 이소현 또한 남편의 폭력이나 사회적 차별을 당하는 취약계층이자 자신을 향한 차별적인 ( , 2014). 

언행에 저항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취약한 존재로 그리는 것이 일반적인 미디어 재현방식이다.

대상을 다시 있게 한다라는 뜻의 재현 은 미디어 분야뿐만 아니라 기록학계에서도 논쟁적  ‘ ’ ‘ (re-presentation)’

주제이다 활동의 지속적 재현물인 기록물은 그 속성으로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 ‘ ’ , , 

매체보다도 재현 태도나 방식에 있어 진실성과 공공성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실증주의와 경험주의에 . 

기반하여 개인이나 조직이 업무 설명책임성과 증거로서의 기능을 위해 기록을 보존 관리해 왔기에 공적 기록은 ‘ ’ ‘ ’ · , 

재현될 사건과 대상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증거 매체로 여겨져 왔다 미디어가 특정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 

콘텐츠를 제작해 시청자에게 재현하면서 신뢰성 등 공신력을 획득하기 어려운 데 비해 공적 기록은 학술 연구와 , 

미디어 및 언론 보도에 인용될 정도로 객관적인 출처로 인정받아 왔다.

그렇다면 이렇듯 공적 기록을 관장하는 국가기록원의 이주여성 공동체에 대한 재현 양상이 어떠할지 궁금하지 ,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미래세대에 전승할 가장 공신력 있는 기록을 영구 보존하는 . 

책무를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기관이다 국가기록원이 기록을 통해 재현하는 이주여성은 동시대인들의 이주여성에 . 

대한 인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공통감각 을 형성하는 데 지대, ‘ (sensus communis)’

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국가기록 포털을 활용해 이주여성을 키워드로 해서 통합검색을 한 결과 총 건의 기록이 선별됐다‘ ’ , 329 . 

구체적으로 일반문서류 건 녹음 영상류 건 정부간행물 건이 취합됐다 생산 연도는 년 년에 , 316 , · 1 , 12 . 2001 ~2010

건 년 년에 건 그리고 년 년에 건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대부분의 기록이 36 , 2011 ~2020 291 , 2021 ~2030 2 , 2011

년 년 시기에 집중돼 생산되었다 통상적으로 년 이상의 보존 가치를 가지는 기록물이 년이 경과한 ~2020 . , 30 10

시점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프로세스를 고려했을 때 년대 중반부터 다문화정책의 이름으로 정부가 , 2000

적극적으로 이주민 통합정책을 도입 시행하면서 정책집행의 부산물로 이주여성 기록이 이 시기에 집중돼 생산된 ·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생산기관은 경찰청이 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건 국가. , 281 , 19 , 

인권위원회 및 국가권위위원회 건 여성가족부 건 법무부 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건 순이었다 이 외에도 17 , 5 , 4 , 3 .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헌법재판소 한국법제연구원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 등이 관련 기록을 생산했다 가장 , , , , . 

많은 기록을 생산한 경찰청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가 생산한 이주여성 범죄피해 예방 및 지원대책에 대한 기록, ‘ ’

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생산한 이주여성 한국어 교재, ‘ ( ) ’ 

관련 기록이 차지했다.

국가기록원의 이주여성 관련 기록에 대한 검색 결과에 기반해서 이주여성의 재현 양상을 분석해 보면서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이주여성이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단일한 표상으로 대표되어 재현되는 . , ‘ ’

특징을 보인다 전체 건의 기록 가운데 건이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기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 . 329 , 180 ‘ ’ . 

이주여성 건 동남아 결혼이주여성 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건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 건 몽골 ‘ ’ 81 , ‘ ’ 40 , ‘ ’ 7 ,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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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건 순이다 이주여성 담론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집단이 결혼이주여성임이 확인됐고’ 1 . , 

이것은 공적 기록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공적 기록의 재현에서 이주여성이 대체로 인권 침해 범죄 가정폭력에 노출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 , . 

앞서 검색 통곗값에서 언급했듯이 이주여성에 대한 기록을 가장 많이 생산한 기관은 경찰청으로 전체 기록의 , , 

가 경찰청 기록이었다 경찰청 기록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범죄피해 85% . ‘

예방 및 지원대책으로 총 건이다 다음으로 남편 가정폭력 인권 보호 및 폭력피해 학교폭력을 위한 예방 ’ 128 . ‘ ’ ‘ ’ ‘ ’

교육 가정폭력 우려자 보고 폭력 범죄 피해근절 대책 결혼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외국인 도움센터에 관한 ’ ‘ ’ ‘ ’, ‘ ’

기록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가권익위원회의 경우에도 비슷한데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의 . , ‘

인권 보호 이주여성 입국 불허에 의한 인권 침해 이주여성인권센터 위법행위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안정적 ’ ‘ ’ ‘ ’ ‘

체류 방안 마련 추진 계획 보고 의 기록물을 생산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시설평가 이주여성 ’ . ‘ ’ ‘

가정폭력 실태 및 보호시설 운영 개선연구 의 기록이나 한국법제연구원의 결혼이주여성 인권 보호 및 피해자 ’ , ‘

예방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제도개선연구에 대한 기록물 생산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

경찰청 기록을 비롯해 국가인권위 국가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이 생산한 기록의 중심 , , , 

주제는 이주여성을 범죄 피해 가정폭력 학교폭력 위법 인신매매 인권 침해에 취약한 집단으로 대상화하고 , ( ), , , , , 

있다 이주여성과 마찬가지로 다문화 자녀의 경우에도 학교폭력을 당하고 사회적 차별의 대상으로 반복해 재현하. 

고 있다 또한 지원 보호 보호시설 등의 단어가 선택적으로 쓰이면서 이주여성이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 ‘ ’, ‘ ’, ‘ ’ , 

이미지를 고착화 한다.

셋째 이주여성 관련 기록물이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수용국 중심의 시각에서 재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경찰, . 

청 다음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많은 기록을 생산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생산한 건의 . 19

기록 전부는 이주여성의 한국어 향상을 위한 한글 교육교재에 관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주여성의 . , ‘

언어 및 문화 적응실태 한국어 교육 국고보조사업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 교재 이주여성 교재 번역 이주여성 ’ ‘ ’ ‘ ( ) ’ ‘ ’ ‘

한국어 교재 저작권 문제에 관한 기록이다 다른 한편으로 입국초기 이주여성 가정방문에 관한 기록이 건이 ’ . , ‘ ’ 14

생산되었다 이들 기록물을 통해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유입 초기에 주로 한국어교육과 사회 적응 . , 

관련 프로그램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사회 동화와 적응을 지원하는 통합 목적의 다문화정책들이 대체로 시행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이주여성은 언어와 문화가 달라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제한된 서사가 . , 

강조되고 동시에 이들은 동화가 요구되는 부족하고 결핍된 어머니로 묘사된다 다문화가정을 안정적인 주류로 , ‘ ’ . 

안착시키기 위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주여성 모국의 언어와 문화를 포기하고 주류 사회의 일원이 ,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논의가 비일비재하다.

종합해 보면 국가기록원에서 보이는 이주여성의 이와 같은 기록적 재현은 실상 생산자 출처와 기능 출처를 , , 

적용한 채 관련 정부 부처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와 기능 외사일반 외국인범죄예방 사회( , , ) ( , , 

복지 등 의 관점에서 기록물을 생산하면서 이주여성의 실제적인 정체성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나타나는 )

특징이자 효과라 볼 수 있다 현재 유지되는 공공 기록관리 체제는 공적 기록을 그 중심에 두고 발전해 왔다. . 

업무의 필요성에 의해 생산 이관된 기록을 조직의 관점과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정리 기술하고 증거적 정보적 가· · , ·

치를 식별하여 선별 및 이용하기 위해 발전시킨 모델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 체계는 이주여성을 재현하기에는 . 

다소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주여성이 다문화정책이라는 업무가 집행되는 대상자로서 정책적 . 

지원의 대상이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으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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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아카이브에서 이주여성 재현 문제 및 한계 2.3 

앞 절의 국가기록원 기록물의 재현 특징들이 과연 어떤 문제와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 

보자 먼저 공적 기록에서 이주여성이 결혼이주여성으로 단순 대표되는 것은 기록 재현에 있어서 큰 문제라 . , ‘ ’

할 수 있다 사실상 국내에서 이주여성의 경험은 결혼을 통해 정착하는 경우 외에도 다양하다 대체로 이주여성은 . . 

직업별 혹은 형태별로 크게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즉 국제결혼이주여성 일반노동 이주여성 가사노동 4 . , , 

이주여성 성노동 이주여성이 그것이다 송형주 이주여성의 집단이 이렇듯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 ( , 2014). , 

록원의 결혼이주여성 에 대한 기록이 전체 기록의 절반 이상 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결혼이주여성에 ‘ ’ (55%)

정부 정책이 편중되어 있고 다른 어떠한 이주여성 집단보다 결혼이주여성이 선별된 정책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또한 이주여성을 결혼이주여성으로 단일하게 재현하면서 이주여성의 이미지를 동남아시아 국가에. , 

서 한국 남성과의 결혼 때문에 이주해 온 여성으로 지나치게 단편화하고 이주여성의 이주 동기나 이동의 단면성을 , 

강조하여 우리 사회에 왜곡된 인식을 심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이주여성 내 베트남 캄보디아. , , 

몽골 등에서 더 세분화된 언어 집단 민족 등의 다양한 에스닉 공동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 , ‘ (ethnic)’ (

정책연구원 이를 근거로 이주여성을 기록하고 있는 비중은 극히 낮다 달리 말해 이주여성의 경험을 , 2024), . , 

제대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에스닉 공동체의 문화적 차이를 드러내고 그들의 다층적 모습을 보여주는 , 

것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이라는 개념에 속하는 여성들은 적어도 개국에서 온 여성들로 구성된다. 17 . 

더군다나 다양한 역사와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이들 여성은 이주여성 또는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한 단어로 묶어서 , , 

표현하는 것이 과도한 일반화의 폭력일 정도로 다양한 역사적 맥락이나 에스닉 정체성의 서로 다른 결을 갖고 

있다 어쩌면 이는 의도하건 아니건 한국 사회의 가족제도를 존속하기 위해 이주여성을 동화적인 존재로 보고 . 

이를 동질화하는 주류 사회의 폭력적 시선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로 이주여성을 사회와 가정 등 가부장적 폭력에 취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타자화된 대상이나 집단으로 그리, 

는 기록편향의 문제다 공적 기록들에서 이주여성 관련 기관들이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그들의 불행에 . 

집중하고 무의식적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피해 중심적 표현을 영속화하고 강화하는 경향이 커 보인다 공적 기록 , ‘ ’ . 

대부분이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이주여성의 고통과 피해에 초점을 맞춰 공공 서비스 기관에 변화를 제안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재현 방식이 이주여성 공동체가 직면한 가부장적 사회의 억압을 바로잡는, “ ”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으로 채택된다 이주여성이 이주 당사국에서 사회안전망으로부터 (Rokay, 2021, 186). 

상당히 불안한 존재 혹은 희생자로 기록되는 반면 이주 자체가 그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주여성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정책집행의 대상으로 그 내용은 불쌍하고 힘이 없어 보호해. , 

야 하는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동정과 시혜는 이주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들을 . , 

우리와 같은 동등한 주체적인 인간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와 다른 대상화된 존재로 타자화하는 것에 그친다.

이주여성에 대한 최근 연구 경향이 이주를 통해 그들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주를 새로운 독립과 기회로 

활용하는 여성의 위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 , 

취업 허가를 받아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네팔의 젊은 여성 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는 이주여성이 13 , 

지닐 수 있는 또 다른 역능적 정체성을 강조한다 이주를 통해 여성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에 .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경제적 미래를 계획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중요한 가족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 

가 더 많이 반영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주여성의 역량 강화와 자존감의 상호 긍정적인 면모를 밝힌다, (Shakya 

이들 연구는 이주여성 공동체를 온전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생애 고통을 드러내는 것 이상으로 & Yang, 2019). , 

이주여성 공동체에 널리 퍼져있는 지혜와 희망 서사 그리고 역량 강화 등을 발굴해 재현하는 것이 사회 정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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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마지막으로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강조는 단적으로 이주민을 우리 언어권 문화에 일방적으로 , , 

편입시키고자 하는 동화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우리식 사회통합은 이주. 

민들을 유입국의 주류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거나 동화시킴으로써 사회적 불안이나 소외 등 사회적 갈등 

상황을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물을 통해 본 한국의 다문화 교육은 서구 사회와 달리 교육의 대상도 소수 . 

다문화가정의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식 문화와 전통을 주입하는 동화주의적 한계를 여전히 보였다. 

정주민과 이주민과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오로지 한국어만을 강조하는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이주민의 모국어를 , 

다문화가족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진정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기록은 실상 찾기 힘들었다.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국가기록원의 이주여성에 대한 기록물의 재현 양상은 이주여성의 단순화 타자화, , , 

동화주의로 귀결된다 단순화는 이주여성의 범주를 결혼이주여성으로 축소하는 오류를 타자화는 이주여성을 . ‘ ’ , 

시혜나 동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동화주의는 문화적 가부장주의를 상대에게 강제하는 것을 뜻한다 이 세 가지 , . 

특징이 국가기록원의 공적 기록을 지배하는 지배적 서사라는 점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으나 , 

다문화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적용하지 못하는 아이러니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민국가와 단일민족이. 

라는 허구적인 틀 안에서 이주여성을 우리와는 다른 존재라 경계 짓는 주류 미디어의 재현 방식과 마찬가지로‘ ’ , 

공적 기록 역시 사회적 편견을 부지불식간에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의 이주여성 기록은 눈에 띄는 기록화의 공백을 메우거나 노골적인 동화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지속

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사회와 학계 논의의 반영 결과라기보다는 관성화된 정부 정책의 부산물로 읽힐 수 있다, . 

이는 가 이주공동체를 영국 사회의 일부분으로 수용하고 기록관리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획 수집을 통해 TNA , 

무빙 히어라는 이주민 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적극적인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우리 국가기록원의 경우‘ ’ . 

에 이주여성에 대한 기록이 정부 부처로부터 이관받은 정책보고서 등 행정기록뿐이라는 점도 문제적이다 그 내용. 

에서도 이주여성 공동체 내 개별 에스닉 공동체가 지닌 인종 문화적 변수와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적 돌봄이 , · , 

필요한 빈곤하고 위태로운 공동체로만 집단화함으로써 이주여성의 다양한 삶의 차이와 결이 잘 묘사되거나 드러

나지 않는다 문제는 이처럼 공적 아카이브에서 타자의 시선으로 대상화한 이주여성의 모습은 사회적으로 마치 . 

공정한 출처로 다뤄지고 연구나 언론 보도 등에서 쉽게 재생산된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연구와 미디어 부문에서 ‘ ’ . 

재현되는 이주여성의 이미지 또한 공적 기록을 통해 재현되는 양상과 상당히 흡사한 형태로 상호 복제될 수밖에 

없다.

이주여성의 존재가 정책 담당자라는 대리자에 의해 기록되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공동체 내부

의 차이도 묻힌 채 제대로 재현되지 못한다면 기록화에 있어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에 , 

대한 철학적 개념과 이론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경희 김익한 그래서 이주여성을 ( , , 2021). , 

제대로 재현하려면 그들을 중심에 두고 기록의 출처에 접근하는 시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산자나 업무기능이 . 

출처가 아닌 재현 대상인 이주여성을 출처로 해서 그 질서를 재조직하는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이 필요한 것이다, 

류한조 이희숙 이는 이주여성의 각자 개별적 차이를 보편성으로 환원시키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존재를 ( , , 2010). 

최대한 있는 그대로 담아내려는 방식으로의 삶 기억의 기록학적 재현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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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의 삶 기억  아카이브의 이론적 프레임3.  ·

출처주의의 확장3.1 

전통적으로 출처주의는 기록학의 역사적 학문적 출발점 으로 간주되어 왔다“ , ”(Eastwood, 1994; Lapp, 2023) . 

세기 후반부터 기록관리의 원칙으로 활용되어 온 출처주의는 아키비스트가 실무에서 기록의 기원과 속성을 18

파악하기 위해 계속해서 소환하는 주요 개념적 자원이다 기록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기록의 생산자가 누구이며 . ,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심축을 담당해 왔다 출처주의는 한마디로 기록생산자를 중심으. 

로 기록의 기원과 질서를 안정화하려는 욕구를 반영하는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퐁 존중과 원 질서라는 두 . ‘ ’ ‘ ’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출처주의는 다른 생산자의 기록과 섞임 없이 동일한 생산자의 기록은 언제나 함께 유지하고, 

퐁 존중의 원칙 생산자가 만든 원래 질서로 기록을 유지하는 것 원 질서 존중 이 기본 골격을 이룬다( ), ( ) .

출처주의는 원래 기록을 작성한 개인 가족 조직 등 기록생산자가 하나인 단일 출처를 의미한다 하지만, , . , 

는 출처를 오히려 기록생산자의 행위를 형성하는 사회적 지적 맥락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면서Nesmith(2006) ‘ , ’ , 

이른바 사회적 출처주의 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러한 집단적 다중 출처의 개념은 에 ‘ (social provenance)’ . Bastian

의해 보다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다 은 식민지 기록의 경우 출처를 식민지 피지배 주민의 목소리. Bastian(2006)

를 포함하는 더 넓은 맥락으로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식민지 체제의 경우 출처를 기록생산자 일반적으로 식민지 . , (

개척자 로 제한하면 지배 집단에 유리한 왜곡된 역사를 기술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신 전통적으로 단일 출처로 ) . , 

간주되어 오던 기록생산자 외에 기록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 즉 피해 당사자나 피억압 계층을 포괄하는 , , 

범주 즉 기록의 공동체 를 출처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기록의 , ‘ (community of records)’ . 

맥락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다층적 기술이 가능해져 기록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제공할 수“ ”(Bastian, 2006, 

있다는 것이다 두 학자의 논의는 기록생산자를 기록을 작성한 저작권자로 한정하는 협소한 범주에서 벗어283) . , 

나 기록 주체 를 포함하는 광의의 범주로 넓히고 더 나아가 기록생산자를 둘러싼 사회적 (subject of records) , 

맥락까지도 출처로 포괄하는 복합 다중적 출처로의 전환을 촉구했다고 볼 수 있다 두 저자 모두 기록이 단일한 · . 

생산자와 단일한 생산 맥락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전통적 출처주의의 본질적인 오류를 지적하는 동시에 기록 , 

주체와 더불어 그를 둘러싼 문화적 사회적 맥락으로 출처의 범위를 확장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 외에도 · . 

정적이고 경직된 원 질서 원칙에서 벗어나 기록의 질서가 항상 유동적이라는 논의 를 비롯해서(MacNeil, 2008) , 

출처주의와 권력의 상관성을 논의하면서 지금껏 출처주의가 기록의 중립성을 담보하기보다는 권력 지향적임을 

지적하는 연구 를 통해 출처주의는 전통적인 단일 (Drake, 2016; Lapp, 2023; Wood et al., 2014; Yeo, 2009) , 

출처주의적 해석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논의로 확장하고 있다.

출처주의에 대한 최근 논의는 그 자장을 좀 더 넓히고 있다 예컨대 년 특집호는 출처. , 2024 Archival Science󰡔 󰡕 

가 다양한 장소이자 형태로 재해석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출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사회적 태도와 관심사, 

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했다 특집호에서는 출처주의를 재정의하는 대표적인 기록학 이론이나 현상. , 

예를 들면 사회적 출처주의를 비롯해 기록연속체론과 디지털 분산 환경 등을 다루는 동시에 젠더 이슈 원주민 ( ) , , 

주권 소외된 공동체 기록에 있어서 출처주의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를 탐색한다 이들 일련의 연구를 , . 

통해 점점 더 출처는 고정되고 단일한 실체라기보다는 다양한 행위자 권력 관계성 사회적 시스템의 영향을 , , , , 

받는 기록의 동적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즉 출처는 기완성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며 여전히 사회와의 중층적 . , 

관계 속에서 비판적 사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 

이렇듯 확장된 출처주의 논의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면 이주여성 아카이브 구축에 대입해 어떤 새로운 이론적 프레, 

임을 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갈 수 있다 이어지는 다음 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주여성 아카이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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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에 있어서 전통적 출처주의가 가지는 모순과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처 개념의 , 

재구성을 시도한다 이는 동시대 다문화사회 속 공생의 적극적 기제로서 아카이브의 주된 역할을 위해 출처 개념이 .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구성되고 확장되어야 할지를 짚는 개념적 이론적 논의의 심화라 할 수 있다· .

출처로서 에스니시티3.2 

년대 후반 포스트 근대주의와 아카이브 전환으로 본격화된 기록학계의 이론적 논쟁은 아카이브 내 사회1990 , ‘ ’

적 약자의 비가시화에 대한 대안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아카이브의 사명과 본질에 대한 성찰을 크게 불러왔다, . 

특히 서구 기록학계에서는 탈식민주의와 디아스포라 연구 그리고 소수 인종에 대한 관심이 증폭하면서 기존 , , 

주류 문화기관에서 보존하는 이민자와 에스닉(ethnic)3) 공동체 아카이브의 비판적 재구성을 촉발했다 .

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전통적인 출처 개념이 기록관리적 측면에서 Bastian(2014) , 

피지배계층인 카리브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상실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그는 기억 프레임. ‘ (frame for memory)’

을 출처로 인정하는 것이 그동안 가시화되지 않던 카리브 에스닉 공동체를 복원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한다‘ ’ . 

그의 기억 프레임은 기록 주체가 기억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뜻하는 것으로 문화적 ‘ ’ · , 

차이와 특성을 속성으로 하는 에스니시티를 에스닉 공동체 기록의 출처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 . 

은 보다 직접적으로 출처로서 에스니시티 를 주장하면서 지금껏 에스니시Wurl(2005) ‘ (ethnicity as provenance)’ , 

티가 에스닉 공동체 아카이브의 주제나 테마 정도로만 간주되어 온 기록관행을 비판한다 그는 에스니시티를 공. “

통의 기억 경험 문화적 레퍼토리에 기반을 둔 집단의식 으로 정의하면서 미국의 다양한 이민자를 포함한 에스닉 , , ” ,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이론적 프레임으로 출처로서 에스니시티를 제안한다 그는 에스니시티를 기록관리기관‘ ’ . 

이 에스닉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더는 외면하거나 단순화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주요 기제로 

취급한다.

은 북미 주류 아카이브에서 에스닉 공동체에 대한 기록을 아카이브의 에스닉화Daniel(2014) ‘ (ethnicization of 

에서 에스니시티의 아카이브화 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 말인즉슨 archives)’ ‘ (archivization of ethnicity)’ . 

초창기 주류문화기관이 에스닉 공동체에 대한 기록관행에 있어서 인종적 편견 정부 정책 관료적 통제를 중심에 , , 

두었다면 이제는 인권운동과 다문화주의라는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에스닉 공동체 아카이브의 서사와 문화적 , 

정체성을 중심에 두고 이주민 스스로 이주 적응과정과 다문화 정체성을 기록하는 체계로 전환하자는데 있다 다니. 

엘이 제기한 에스니시티의 아카이브화는 이 근대 아카이브 이론의 중요한 패러다임 중 하나로 지적한 공동‘ ’ Cook ‘

체 패러다임과 상당히 일치한다 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네 번째 공동체 패러다임 단계에 ’ . Cook(2013) , ‘ ’ 

있으며 이 패러다임 시기에는 참여형 아카이브를 중심에 두고 정체성 기반 아카이브와 공동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 

기록 실천이 중요해진다.

에스니시티의 아카이브화는 의 실제 구축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빙 히어 는 ‘ ’ TNA . ‘ (Moving Here)’ TNA

를 포함해 기록물관리기관과 박물관 대학교 도서관 학회 등 개의 다양한 문화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민사 , , , 28

관련 기록을 수집하는 한편 지난 년 동안 영국으로 이주한 개 그룹 즉 동유럽 출신 유대인 아일랜드 출신, 200 4 , , , 

카리브 남부 아시아 출신의 공동체들이 제출한 개 이상의 기록물을 수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홈페이, 1,000 . 

3) 본 연구에서는 혹은 를 으레껏 민족의 민족성으로 옮기는 대신에 그대로 에스닉 에스니시티 개념의 영어 차음   ethinic ethnicity ‘ ’ ‘ ’ ‘ ’ ‘ ’ 

그대로 적는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타자의 등장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민족과 인종이란 번역어로는 이들 개념의 . ‘ ’ ‘ ’

성격과 변화를 담기에 제한적이라 본 까닭이다 에스니시티 개념을 그대로 쓸 때 얻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인종종족민족이 . ‘ ’ , ․ ․

함의하는 우생학적 우열과 차별을 배제하고 민족 성 이 가지는 차별주의적 정치 색채를 극복하는 다의적 용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 ( )’

데 있을 것이다 박종일( , 2006, 28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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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또 다른 섹션인 이민사 는 이들 개 이주공동체 각각의 이민 역사를 좀 더 다양하게 ‘ (Migration Histories)’ 4

기록하고 있다 각 이민 집단마다 기원과 이주 이유 이동 경로와 경험 영국 도착 및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 ‘ ’, ‘ ’, ‘ ’, 

정착 이후 성장 과정 자녀교육 및 일자리 경험 문화와 축제 정치적 측면 등 자신들의 에스닉한 전통과 ‘ ’, ‘ ’, ‘ ’, ‘ ’ 

문화유산을 그들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최재희 무빙 히어 컬렉션은 이주공동체의 문화적 맥락인 ( , 2013). ‘ ’ 

에스니시티를 중요한 기록의 출처로 간주함으로써 영국 내 다양한 에스닉 공동체가 직접 자신의 이주 역사를 

기록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에스니시티의 아카이브화는 출처로서 에스니시티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에스, ‘ ’ ‘ ’ . ‘

니시티는 단순히 모국 의 생물학적 또는 문화적 특성이 이주 정착할 사회에 유입되는 대상이 아니라 수용 ’ ( ) , 母國

사회와 다양하고 도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복잡한 적응과정을 겪는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개념으로 봐야 할 것이

다 혈통이나 다른 본질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절대적으로 예정된 정적이고 경직된 개념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 , 

상호작용의 산물이자 다문화사회를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다문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 

에스니시티는 이질적 주체의 이주 과정과 단순한 문화적 적응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이후 지속적인 정착 

과정에 주목하게 하고 상호 이질적인 문화의 섞임에 의해 개방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김기홍 언어 종교 지역 국적은 물론이고 이렇듯 모국과 유입국의 다양( , 2012, 447-448). , , , , 

한 얽힘의 연결망에도 관심을 갖는 에스니시티를 출처로 고려하는 것은 이주여성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입체적, 

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인간은 실제로 공통 언어 지리적 기원 문화적 표현 방식 종교 요리 등 에스닉한 생활양식을 중심으로 통합된 , , , , ‘ ’

사회 시스템 다시 말해서 집단으로서의 행동 방식을 발전시킨다 아카이브에서 이주여성 및 그 후손들의 경험을 , . 

온전히 재현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에스니시티가 대인 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 

이주여성 자신의 정체성 기반을 제공한다는 근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 틀은 결국 에스니시티. 

가 출처로 구체화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무엇보다 출처는 기록의 맥락을 중심으로 구축된 조직. “

의 원칙 이라 할 수 있다 이주여성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에스니시티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 (Bastian, 2003, 10). , 

하지 못하면 이주여성의 사회적 정체성을 기록하려는 노력은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이전처럼 에스니시티, . , 

를 출처로 보지 않고 교육 노동 스포츠 예술 등과 같은 주제 영역 또는 테마 정도로 간주한다면 에스닉 공동체 , , , , 

문화 인프라의 깊은 곳에서 비롯된 풍부한 맥락들을 간과하게 에스닉 공동체의 정체성과 경험에 대한 왜곡된 

재현을 불러올 위험이 상당히 크다.

에스니시티를 출처로 보는 것은 기록관리 실무에서도 변화를 불러온다 문서의 물리적 집합체에 얽매여 있는 . 

전통적인 출처의 제약에서 벗어나 기록관리에서 이제까지 고려하지 않던 에스닉 공동체의 다양한 비문서적 전통, 

의 의사소통 구조를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에스닉 공동체에서 어떤 기록이 어떻게 생산 공유 이용하는지를 구체적, · ·

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비서구권의 암묵적 지식 생산 및 전달 체계 특히 구전 문화의 타당성에 대한 인식을 . , 

높이고 구술 증언과 비텍스트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록관리에 있어서 , , 

서구 유럽의 백인 중심주의와 문서 형식주의를 해체할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을 공식적으로 표방한 지 얼추 년여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니시, 25 , 

티 개념은 기록관리업무에서 여전히 공론화되지 못한 실정이고 유효한 출처로도 간주되지 않는다 국내 이주여성. 

의 에스닉 공동체는 대체로 모국이 중국 중국과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타이 태( ), , , , , , (

국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구성된다 표면상 우리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동화주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 . 

고 여전히 이주여성의 에스닉 특징을 단지 이주여성의 한국화 과정에서 단순 취급하고 있다 즉 자문화중심의 . 

사회적 통합이 강조되면서 공통적 가치에 기반한 결속을 강화하느라 사회적으로 에스닉 차이를 외면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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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유로 주류 문화유산 기관들이 이주여성의 에스닉 다양성을 고려할 동기를 주지 못했고 실제 에스니시티는 , 

기록관리기관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최근 이주여성과 이주여성의 자녀들이 일종의 하이픈으로 연결된‘ (hyphenated)’4) 새로운 시민 주체로 등장하 

면서 국내에서도 이주민과 소수민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나 경험이 커지고 있다 다양성과 다원주의가 동화주의, . 

를 점차 대체해 나가고 일반화된 이민자 경험에 중점을 두는 주류 관점을 비판하면서 에스닉 공동체의 사적인 ,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에스닉 특성을 정체성의 일부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다문화주의는 사회의 문화적 . 

다양성을 재현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자연스레 이어지고는 한다 이를테면 에스닉 특성을 . , 

이민자와 후손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보는 출처로서 에스니시티 접근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적으로 반응하는 아카‘ ’ , 

이빙과 참여형 큐레이션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주여성의 에스닉 공동체 이해에 최적화된 콘텐츠와 컬렉. 

션 구성에 대한 모델링을 마련하는 일과 동시에 사회 안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록 체제의 대안을 찾는 , 

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출처로서의 에스니시티가 이주여성 아카이브 구상에서 이주여성을 업무의 . ‘ ’

설명책임성과 증거를 그 중심에 둔 채 제한된 방식으로 대상화하고 재현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프레임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제까지 동시대 출처주의에 대한 확장된 논의를 기반으로 해 이주여성의 다문화적 맥락을 제공하는 출처로서 ‘

에스니시티를 이주여성 아카이브를 위한 중요한 이론적 프레임으로 도입해야 할 근거를 살폈다 하지만 이주여성’ . , 

을 둘러싼 복잡한 맥락은 에스니시티라는 유일한 정체성으로만 존재하지도 않는다 에스니시티가 이주여성 공동. 

체의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의 형태라는 접근만으로는 이주여성의 다중적 정체성을 제대로 재현할 수 

없다 에스니시티는 이주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주여성 주체의 또 다른 맥락적 요소와 . , 

지위와 뒤섞여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인종 젠더 종교 언어 계급 등 이주여성의 정체성. , , , , , 

을 형성하는 복합적 요인에 주목해야 하고 이들 요인이 에스니시티와 어떤 상호 작용을 일으키는지 이해하는 , 

것 또한 중요하다 이주여성은 다양한 정체성이 종종 겹치고 교차하고 심지어 충돌하면서 재현되는 존재인 까닭. , , 

이다 그래서 다음 절에서는 이주여성의 주체 경험을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맥락이자 출처인 젠더를 이론적 . , ‘ ’

프레임으로 설정하는 출처로서 젠더 프레임을 펴보고자 한다‘ ’ .

출처로서 젠더3.3 

한국 사회에서 이주여성은 이주민인 동시에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소수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회적 약자로 ‘ ’ ‘ ’

볼 수 있다 국내 기록관리 측면에서도 이주민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여성 아카이브의 부재는 이주여성. , 

의 기록이 크게 배제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앞에서 이주여성의 이주민적 정체성을 제대로 재현하기 위해 . ‘ ’

출처로서 에스니시티라는 이론적 프레임의 논의에 집중했다면 이번 절에서는 이주여성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 , ‘ ’

을 아카이브에서 새롭게 복원하기 위해 출처로서 젠더 프레임에 대한 논의에 집중한다‘ ’ .

년대 사회학 특히 여성학 분야에서 양성 간의 차이를 인식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젠더1960 , ‘

개념이 도입되면서 여성 아카이브는 새로운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으로(gender)’ . 

서 젠더는 사회적 재생산에 가까운 개념으로 젠더 구별을 사회문화적 결과로 이해한다 그 결과 젠더 개념은 이전. 

의 비역사적인 성별 개념인 여성 에 더해서 계급 인종 에스니시티와 얽힌 복잡한 관계를 고려할 수 ‘ (woman)’ , , , 

있게 했고 남성주의 권력에 기초해 관계의 본질을 제공하는 문화적 사회적 구성체로서 여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 ·

4) 하이폰으로 연결된 에스니시티 는 아일랜드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멕시코계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 ‘ (hyphenated ethnicity)’ , , , , 

일본계 캐나다인 앵글로 웨일스계 미국인 등처럼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을 지칭할 때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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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년대 초반에 이르면 젠더 개념은 탈식민주의적 접근과 함께 역사적 현실의 고정된 실체로서 아카이브를 2000 , 

보는 전통 기록학 담론의 해체를 촉진하는 특별한 원동력이 됐다 아카이브와 아카이빙 과정의 불평등한 젠더적 . 

본질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고 역사가는 기록관의 젠더 편향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를테, . 

면 역사가가 실제 여성의 역사적 경험을 서술하기 위해서 서사 구술 노래 사진 및 이미지 여성운동가의 기록, , , , , , 

그리고 가정사 등에 관한 기록을 찾으려 애썼으나 공식 아카이브에서 이들 기록을 볼 수 없었다 역사학계로부터, . 

의 젠더 부재와 편향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카이브와 역사적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로 이어졌고, 

이는 젠더 효과에 영향을 받은 기록학계에서도 아카이브의 경계를 허물고 그 경계 밖 주변에 머무는 여성 주체를 

포용하기 위한 기록관리 관행의 젠더 편향성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다.

서구를 중심으로 발전한 근대 기록관리체계는 세기에서 세기 전반 식민주의 및 제국주의의 팽창 과정과 19 20

맞물려 성장해 왔다 근대성을 대변하는 실증주의적 경험주의적 성격에 더해 아카이브의 지식 체계는 남성 지배적. ·

이고 몰 젠더적 성격을 내재해 왔다 기록의 생산 수집 및 관리 주체가 남성에 편중되었고 선별평가에 있어 ( ) . · , 沒

보편성 혹은 중립성은 남성성에 의해 대표되었다 인간과 자연 이성과 감정 정신과 육체 주체와 타자를 둘러싼 ‘ ’ ‘ ’ . , , , 

이원론적 담론 속에서 이성과 정신을 대변하는 남성 성 에 비해 주로 감정과 육체로 대변되는 여성 성 은 아카이( ) ( )

브에서 억압되어 주변화되고 소외됐다 남성은 공적이고 노동의 영역에서 반면 여성은 사적이고 가정과 재생산의 . , 

영역에서 주로 조명되었고 이로 인해 여성의 기록은 시시한 것으로 간주됐다, .

공식 아카이브에서 젠더로서 여성 성 은 제대로 가시화되지 못했고 단지 생물학적 성별로서 여성을 바라보고 ( ) , 

재현했다 실제로 젠더 개념을 가지고 아카이브를 들여다보면 여성에 대한 기록이 매우 부족하고 불완전한 설명으. 

로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편적 출처로서 남성의 기록생산 관행에 집중함으로서 여성이 기록을 생산공. , ·

유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선 비공식적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아카이브에서 배제되었다 기존 아카이브 관행과 · ‘ ’, ‘ ’ . 

여성 기록관행의 불일치는 제도적 아카이브의 실무에서 여성의 가시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예를 들면 개인 문서 구전 역사 기억 가정 등은 여성이 자신의 내밀한 속내를 드러내는 기제이자 주요한 . , , , , 

기록형식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아카이브는 이들을 기록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또한 여성의 정체성을 제대로 기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나 지식뿐만 아니라 주관성 느낌 감정 등 여성의 삶 기억에 가장 근본적인 정서를 기록하는 , , ·

것이 필요한 데도 이들을 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공식 아카이브에 걸맞지 않은 것으로 배제됐다, . 

한마디로 전통적인 여성의 기록생산은 신뢰할 수 없고 허구적이며 권위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낙인찍혔“ ‘ ’

다 즉 여성이 영위하는 가정은 문화적 지식과 정치적 욕망을 모두 포함하는 역사의 물질적 ”(Burton, 2003, 21). “ ‘

기록이 생산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 사회는 가정을 지식의 장소로 간주하지 않았다’ , ”(Burton, 2003, 

5).

초창기 여성주의 기록학계의 움직임은 공식 아카이브에서 만성화된 여성의 부재와 왜곡의 심각성을 극복하기 , 

위해 기존의 아카이브를 그 결을 따라서 혹은 그 결과 반대로(along the archival grain) (against the archival 

읽으면서 여성의 역사를 발견하거나 숨은 의미와 침묵 을 공식 아카이브에서 찾아내는 방법을 택했다grain) , ‘ ’

더불어 공식 아카이브의 안팎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자료의 통합 즉 (Chaudhuri et al., 2010; Stoler, 2010). , , 

공식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외부 출처로부터 여성의 삶을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다양한 기록 예컨대 그림과 문양 ( , 

기록 선전 및 급진적인 팜플렛 구전 기록 개인 문서 등 을 주변으로부터 발굴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 )

(Chaudhuri et al., 2010).

근래 들어 기록학 연구는 아카이브와 젠더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 등의 다양한 정체성 간의 상호 관계성에 , , , 

주목하면서 이들 간의 긴장 관계가 재현되는 공간으로서 아카이브를 다루는 추세에 있다 특히 아카이브와 젠더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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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다루는 기록한 연구는 가부장적인 아카이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 

로 여성주의 비판적 페미니즘 참여 아카이브 등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강조하는 보편적 원칙들을 제시한다 하지, , , . 

만 젠더 편향에 보다 특화된 기록학의 원칙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하다 다만 현재의 출처주의가 공적 아카이. 

브에서 젠더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배적인 가부장적 권력 구조의 이익을 위해 남성중심적 편향에 , 

입각해 왔다는 출처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 은 (Drake, 2016; Lapp, 2023; Wood et al., 2014; Yeo, 2009)

젠더편향을 극복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 논의를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전통 출처주의에 대한 비판적 프레임으로서 출처로서 젠더는 기록생산의 원천적 맥락으로 젠더를 ‘ ’

규정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전통 출처주의가 기록관리 관행 전반에 남성 성 을 그 기준으로 삼는 데 반해. ( ) , 

출처로서 젠더는 이에 따른 독특한 기록의 생산양식과 관행을 인정하고 기록관리에 있어서 젠더적 정체성의 맥락

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것이 핵심에 있다 즉 출처로서 젠더 는 여성들이 가정에서 생산하는 기록을 반. ‘ ’ “ ( ) 反

기록 또는 역사의 단순한 잔상이 아닌 경험과 정체성에 대한 합법적인 역사적 기록 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구전 역사 같은 기록은 전통적인 서면 기록과 가족 역사 사이의 간극을 메워주는 동시에(Burton, 2003, 10). , 

가치 이상 문화적 관행을 전달하는 까닭 에 중요한 아카이브 구성 요소로 바라본다“ , , ” (Yakel & Torres, 2007, 

108). 

궁극적으로 기록관리에서 젠더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출처로서의 젠더 접근은 아카이브에서 젠더 정의 의 , ‘ ’ ‘ ’

구현을 위한 주요한 개념적 프레임으로 볼 수 있겠다 젠더 정의는 . ‘ ’ 성 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추구되는 사회 

정의의 구상으로 가부장제 중심으로 짜인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배제 억압과 착취 주변화 , , , 

등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젠더 정의와 아카이브와의 교차점을 연구 중심으로 삼는 비판적 . ‘

페미니즘 아카이브 는 기록학에서 젠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식 아카이브’(Critical Feminism in Archives) , 

를 진실의 원천으로 참조하기보다는 이전과는 다른 젠더적 방식으로 독해하고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찾고 더 , “ , , 

깊이 파헤칠 것을 주문한다 또한 구전 역사 인터뷰 텔레비전 연설 소설 개인 회고록과 같은 주관적인 기록생산 ” . , , , ‘ ’ 

양식조차 중요한 기록물로 다뤄 수집하고 아카이브로 보존할 것을 강조한다(Cifor & Wood, 2017, 18).

기록학에 비판적 페미니즘 접근 방식을 접목했던 과 는 한발 더 나아가 기록학 연구가 사회 Caswell Cifor(2016)

정의에 닿기 위해서는 인권이라는 개인 권리 기반 프레임보다는 오히려 여성주의에 기댄 돌봄 윤리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들은 상호 공동의 정동적 책임의 망 을 통해 . “ (a web of mutual affective responsibility)”

아키비스트를 기록생산자 기록 주체 이용자 사회 공동체의 상호작용을 중재하고 연결하는 일종의 돌봄 주체, , , ( ) , ‘ ’

로 개념화한다 그들이 바라보는 페미니스트적 정동적 돌봄 주체로서 아키비스트의 지위는 젠더로서 여성 성 을 . ( )

기록관리에 기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젠더로서 여성 개념이 남성 편향의 관행을 극복할 . 

수 있는 기제로서 기록관리에 수용되고 포용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젠더 정의와 사회 정의까지 추구할 수 있는 , 

중요한 기제라는 점이다.

출처로서 에스니시티를 앞서 강조했던 바처럼 출처로서 젠더 는 소외됐던 젠더 공동체와 비공식 기록으로 ‘ ’ , ‘ ’

취급했던 타자화된 여성성의 목록을 다시 살피는 이론적 프레임이다 이는 여성 자신의 개인적 집단적 정체성의 . , 

일부로서 기록을 이해하고 생산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 , 

참여할 권리를 분명히 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법적 관료적 출처의 한계를 뛰어넘어 여성이 출처로서 스스로 . , , , 

역사의 영구적인 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여성 기록의 젠더적 내용 맥락 의미가 존중받을 , , 

수 있도록 아카이브의 관행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실제로 출처로서 젠더를 이주여성 아카이브에 적용한다면 우리. ‘ ’

는 다음과 같은 변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이주여성 성 을 기록의 주체이자 공동 생산자로 자리매김한. , ( )

다면 가정 등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이주여성의 다양한 비공식 기록물을 아카이브에 수용하는 포괄적 접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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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될 것이다 다시 말해 출처의 패러다임이 기록을 둘러싼 개인적이고 정서적 관계를 담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 , 

할 수 있도록 돌봄과 정서 주관성과 정동의 가치를 아카이브에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 

더 나아가 젠더를 출처로 보는 출처의 재구성 과정은 이주여성 공동체가 주체적으로 기록의 속성과 기록에 대한 , 

소유권을 재구성하고 정교화하는 새로운 출발점을 제공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주여성이 기록생산의 맥락인 출처의 재구성에 개입해 에스닉 젠더 주체성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을 강조했다 그러나 출처의 재구성이 기록관리 전반에 제대로 작동하려. 

면 기록생산 이후 보관방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이른바 스튜어드쉽 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 ’ . 

그래서 다음 마지막 절에서는 이주여성 아카이브 구성에 있어서 보관 방식의 민주적 재구성을 위한 스튜어드쉽, ‘ ’ ‘ ’

이 지닌 가능성을 탐색한다.

스튜어드쉽 의 협업적 기록관리3.4 (stewardship)

기록관리에서 출처주의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퐁 존중의 원칙은 기록이 수집되고 관리되는 방식에서 기록의 

원천적 맥락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여기서 존중 의 의미는 소유권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 (respect)’ . 

년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에서 발간한 핸드북은 기록관에서 1992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기록을 보관한다 라는 의미를 물리적 소유권과 법적 소유권을 모두 포함하는 기록의 보호 또는 통제 로 ‘ (custody)’ “ ”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보관에 대한 정의는 아카이브를 물질적 소유의 관점(Bastian, 2002, 86; Wurl, 2005, 72). 

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고대에서부터 시작된 아카이브의 관행이다 기록의 보관 관념은 세기에 이르러 보관주의. 20 ‘

라는 이론적 프레임으로 힐러리 젠킨슨과 테오도르 쉘렌버그에 의해 강화됐다 즉 보관주의는 (custodianship)’ . 

물리적 소유권뿐만 아니라 법적 소유권까지 기록보존소로 이양하는 근거가 되면서 근대 기록관리의 보편적 방식, 

으로 자리 잡았다.

년대 들어 공동체 아카이브가 주목받으면서 기록관리 패러다임은 공공 기록 중심에서 민간 기록으로 전환2000 , 

을 추동했고 그와 동시에 보관주의 질서를 비판하면서 이른바 스튜어드쉽 이 제기됐다 탈보관주의‘ ’(stewardship) . 

에 기반한 스튜어드쉽은 법적 소유권은 기록생산의 원천 공동체에 그대로 둔 채 물리적 (post-custodianship) , ( ) 

관리 권한만을 기록관으로 양도하는 방식이다 기록물 관리기능과 통제 권한은 기록관으로 이전하지만 물리적 법. , ·

적 소유 권한은 여전히 기록공동체가 보유하는 일종의 협업 관리 방식이다 즉 이전처럼 공동체가 주류 아카이브( ) . 

에 기록의 소유권과 접근 권한을 모두 넘길 것이 아니라 이를 공동체 스스로 보유하면서 아카이브의 보관 수집, , 

큐레이션 및 배부에 있어 자치 권리를 유지한다 공동체가 생산한 컬렉션의 소유 및 통제권을 기록관이 넘겨받는 . 

관례적인 보관방식을 포기하고 공동체 컬렉션에 대한 공동체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기록관은 컬렉션에 

대한 외부 접근권 활용권 을 보장하는 것이다 스튜어드쉽은 공동체가 자치권과 자기 결정권을 미래에도 안정적( ) . 

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에 해당하며 자연스럽게 기록에 대한 공동체와 기록관의 공동 소유권 확보로 이어진다, 

고 할 수 있다 이경래( , 2015, 32-33).

스튜어드쉽은 이렇듯 공동체의 자기 결정 권한을 존중하여 그들 스스로 기록을 획득하‘ (self-determination)’ 

여 관리하도록 과정을 설계 조정하고 내러티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전통적인 보관주의에 의하· . 

면 개인이나 공동체가 기록을 기록관으로 넘기는 것은 곧 기록의 차후 지속적인 유지와 사용에 대한 소유권과 , 

접근 권한도 기록관으로 완전히 이양하는 것을 뜻한다 기록관리의 체계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보관주의적 전통은 . , 

물리적 보관과 관리에 그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동체 아카이브 연구는 보관주의의 . , 

전통이 그동안 기록의 출처이자 생산 주체였던 공동체를 기록관리 체계에서 철저하게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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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판한다 전통적으로 보관주의에 입각한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과 (Iacovino, 2010; Steven et al., 2010, 64). 

관리로 인해 기관에 의해 기록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통제권이 장악되면서 공동체가 공동체 컬렉션에 , 

대한 중장기적으로 접근 권한을 잃게 됐다고 본다.

여기서 잠시 공동체 아카이브의 구축과 스튜어드쉽 프레임을 강조한 대표적인 연구자로 을 언급해야만 Wurl

한다 그는 기록을 생산하는 공동체와 기록을 보존하는 기록관의 지속적인 상호 협업과 파트너쉽을 강조하면서. , 

이에 기반한 스튜어드쉽이 기록을 기록관에 의한 일방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기록관과 공동체에 의해 공동으로 

보유하고 상호투자된 일종의 문화 자산으로 간주하는 보관방식임을 주장했다 은 스튜어드쉽 (Wurl, 2005). Wurl

구현 사례로 남아시안계 미국인 디지털 아카이브 이하 를 들고 ‘ ’(South Asian American Digital Archive, SAADA)

있다 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이주민 공동체와의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 의 경우에 이주민 . SAADA , , . SAADA

공동체의 풀뿌리 조직들과 기록관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공동체의 필요에 우위를 두고 아카이브, 

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활동가들이 생산한 기록을 스튜어드쉽에 기반하여 기록을 소유하. , 

거나 통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록을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보존에서부터 기술 디지털 큐레이, 

션에 이르기까지 서비스하는 급진적인 모델로 나아간 경우라 할 수 있다(Caswell, 2014, 316).

보관주의 전통에서 보면 기록이 기록관에 보관된다는 의미는 기록이 기록관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 

에 더 이상 기록관은 기록생산자와 어떠한 관계나 유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스튜어드쉽 접근 방식에서 , . 

기록은 물리적 재화보다는 문화 자산으로 간주되며 기록관과 공동체가 공동 소유 관리하기 때문에 공동체와 기록· , 

관의 관계나 유대가 향후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속되리라는 것을 함의한다 즉 스튜어드쉽 접근은 공동체가 기록의 . 

평가부터 정리와 기술 접근과 보존에 이르기까지 기록관리 과정에 기여하는 참여 아카이브로 연결되는 경우가 , ‘ ’

많다 참여 아카이브는 아키비스트에게 아카이브 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공동체 . ‘ ’ , 

스스로 정의한 정체성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아카이브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협상하는 다양한 방식을 

존중한다 공적 기록관리에 있어서 보관주의 관행은 여전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Srinivasan & Shilton, 2006). , 

대다수 공동체는 보관주의 전통을 지지하지 않고 스튜어드쉽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drigues et 

즉 공동체 자신이 법적 소유권을 유지한 채 기록의 물리적 관리 권한만 기록보관소로 이전하는 것을 al., 2014). , 

선호한다는 것이다 스튜어드쉽 모델은 이렇듯 공동체와 기록보존소의 동거를 용인하는 즉 공유된 스튜어드쉽. , ‘

의 프레임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shared stewardship)’ (Cook, 2013, 21).

스튜어드쉽이란 기록 프레임을 실제 한국 사회의 이주여성 아카이브 구축과 연결해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지 ‘ ’

잠시 들여다보자 스튜어드쉽은 개념적으로 기록의 유지와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이주여성이 유기적으로 .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스튜어드쉽 모델에 따르면 아래로부터의 접근과 당사자주의에 . , 

입각한 이주여성 아카이브 구축을 주문하기에 용이하다 더불어 기록에 대해 기존의 단일 소유권 체계에서 공동 . , 

소유권 개념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불안정하고 비민주적인 기록화 과정을 방지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 

이주여성 공동체가 중심이 되면서 아카이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학도서관 공공기록관 등 어디에 . , 

보관되든 혹은 기록관 형태에 상관없이 이주여성 아카이브가 이주여성 공동체와 기록관 공동의 소유권에 기반한 , 

스튜어드쉽에 따라 관리되고 보존된다면 관련된 이주여성 공동체는 공동체 집단 기억의 기록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대와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만약 현재 이주여성의 기록을 보관하는 국가기록원이 스튜어드쉽 프레임을 따른다. 

면 이전의 보관주의 전통에 입각한 기록물 소유권 체계 다시 말해 기록 보관의 제반 권한을 자연 , ‘ ’(ownership) , 

획득하는 방식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국내 기록관은 이주여성 공동체와 지속적인 관계망으로 들어가는 . , 

스튜어드쉽에 근거하여 이주여성의 관련 기록들이 유지되는 조건을 이주여성 공동체로부터 위임받는 방식으로 ,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럴 때만이 이주여성의 에스닉 젠더 특성이 공적 아카이브에서 민주적으로 지속 가능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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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미래에도 그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나오면서4. 

데카르트적 이원론과 모더니즘에 기댄 근대적 아카이브 서사는 공공의 수요에 봉사하기보다는 역사를 통틀어 , 

식민주의뿐만 아니라 유럽 백인 중심주의와 남성중심주의 등 지배권력의 공고화에 기여해 왔다는 비판에서 자유( )

롭지 못하다 근대 초기 아카이브는 단지 유명인들이나 정부의 문서를 수집하는 것에 집중해 왔기 때문이다 이를 . . 

통해 자본과 권력의 내러티브와 가부장주의를 존속시키는 한편 기록관리 관행을 통해 여성 비유럽인 가난한 , , , 

약자들을 아카이브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시켰다 그와 동시에 공적 아카이브는 종종 중립적이고 가치 지양적인. ‘ ’ 

보관소로 간주되었고 가치 중립성의 그릇된 표상은 백인 특권과 젠더 불평등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

근대 기록관리의 기본 원칙인 출처주의에 대한 최근 비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출처주의가 기록의 중립성을 , 

담보하기보다는 오히려 서구 유럽중심주의와 남성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구래의 . 

출처주의가 다양한 다문화적이고 다중 정체성에서 기원한 인식론을 고려하지 않고 유럽 백인 적이고 남성적 기, ( )

원을 유일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비유럽인과 사회적 타자를 체계적으로 배제해 왔다는 점이다 또한 전통적인 아카. 

이브의 보관양식인 보관주의의 역사적 전통 또한 아카이브를 물리적 법적 소유권의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저· , 

작 자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 기록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기록물의 보관 관행( ) , 

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년대 아카이브 전환 으로 촉발된 이론적 논쟁은 아카이브를 더 이상 역사의 원천사료가 아니라 역사의 1990 ‘ ’

산물이라는 인식론적 변화를 가져왔고 재현에 있어서도 아카이브가 있는 그대로를 재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재현, 

을 창조하는 공간으로 비판적으로 해석됐다 이로 인해 출처주의와 보관주의는 기록학계 내부에서 비판적 성찰의 . 

주요한 대상이 됐다 오늘날 심각한 인구학적 변화와 디아스포라의 절정기에 기록관리체계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 , 

를 구성하는 이주 구성원의 정체성을 제대로 재현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어떻게 수집하고 재현할 수 있을까를 

놓고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이주여성의 기록 문제가 이와 같은 아카이브 전환의 도정 한가운데 . ‘ ’

있다고 판단했다 장과 장의 앞부분은 이에 의거 여성학 사회학 커뮤니티 연구 등 다학제적으로 다문화 여성 . 1 2 , , 

주체를 직접적으로 다뤘거나 그 변경에서의 핵심 연구성과들을 검토하고 이로부터 이주여성의 기록학적 특징과 , 

고유한 함의를 끌어내고자 했다.

장 마지막 절에서는 다문화 소수자 정체성을 지닌 이주여성에 대한 문제의식에 착안해 국가기록원의 검색 2 , 

기록물을 직접 살펴보는 내용분석의 방법을 취했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그동안 주류문화기관에서 관심 밖의 대상. 

으로 간주돼 관련 기록이 충분히 보존되지 않고 국가기록원의 보존 기록조차 이주여성의 정체성을 제대로 재현하

기에 역부족임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동화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젠더 편향 보관주의에 입각한 보관방식이 여전. , , , 

하고 공적 아카이브에서 이주여성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보다는 기록 대리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재현되, 

어 자신의 이해관계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들 사이의 차이도 묻혀 타자화되고 있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어지는 장 분석에서는 국내 이주여성 아카이브의 재현 문제를 근본적으로 선회하기 위해서는 이주여성 3 , 

기록의 근간이 되는 출처와 관리의 이론적 구성 요소들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집중해 논의했다. 

이주여성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기록학적 담론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개념적 이론적 프레임이 필요한지 , ·

주로 해외 선진 연구와 사례에 견주어 이를 구체적으로 살폈다 본 논문에서 중요하게 취급했던 개념적 이론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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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먼저 출처주의의 확장된 논의에 기반해서 기록 주체이자 재현 대상인 이주여성을 , 

기록생산자로 복권할 것을 주장했다 그와 함께 이주여성을 둘러싼 대표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으로서 에스니시티. · ‘ ’

와 젠더를 이주여성 아카이브의 핵심 출처로 보는 이론적 프레임을 제안했다 이주여성 아카이브에 에스니시티‘ ’ . ‘ ’

와 젠더를 복합 다중 출처로 하는 이론적 프레임을 적용함으로써 현 이주여성에 대한 기록관행과 재현 양상이 ‘ ’ · ,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으로 출처로서 에스니시티는 이주여성에 대해 여전히 작동하고 . , ‘ ’

있는 동화주의와 수용국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모국의 정체성을 고려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가치를 아카이

브에서 구현할 수 있다고 봤다 다른 한편으로 출처로서 젠더는 공식 아카이브가 표상하는 이주여성에 대한 . , ‘ ’

젠더 편향을 극복하고 젠더 정의에 입각한 아카이브로 나아갈 수 있는 유효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스튜어드쉽이라는 기록 관리의 개념 프레임을 통해 보관주의의 전통을 극복하고 기록관과 이주여성 공동‘ ’

체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벌이고 상호 협업에 기반해 기록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한마디로 공생의 기록 보관방식, 

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공적 기록 관행이 여전히 이주여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타자에 대해 대단히 , 

협소하거나 제한된 시선 속에서 기록을 재현해 왔음을 살필 수 있었다 동시에 이들 문제의 해법은 무엇보다도  . 

개념적으로 다양하고 이론적으로 풍요로운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급진적 유산을 어떻게 이주여성 기록의 출처

와 관리 방식에 통합해 유의미한 방식으로 해석해 낼 것인지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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